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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과 대인스트레스

 권   혜   진1)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학령기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이 대인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전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31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표상, 

자아탄력성, 대인스트레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분석, 단

순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

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의 어머니

표상을 통제하였을 때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

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대인스

트레스의 중재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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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령기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면에서 많

은 질적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학

령기 아동들은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에서 

크고 작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교

헌, 권선중, 심미영, 2005; 민하영, 유안진, 

1999; 한미현, 1996). 학령기 아동은 일상적 스

트레스 중에서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전체 스

트레스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그 

외에도 친구관련스트레스, 교사관련 스트레스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

하는 것(민하영, 유안진, 1999)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

와 학교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로 학

령기 아동들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대인스

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는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학령기아동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와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개념 접근하는 

것에 반대하여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야기

되는 해로운 효과를 중재하는 대처변인과 적

응변인을 포함하여 스트레스를 재정의(한미현, 

1996)하고 있다. 비슷한 환경의 유사한 스트레

스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내적 요인, 대

인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의 상호과정에서 유

발되므로(Lemper & Clark-Lempers, 1990),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양은 다르다. 최근에는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다는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김교헌, 외, 2005; 임주희, 

최연실, 2006; 정현희, 최경순, 2001; Herman- 

Stahl & Peterson, 1996).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를 중

재하는 요인들을 탐색해봄으로써 아동의 대인

스트레스를 조절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는 자기와 타인의 상호작용으로서 

대인관계의 주체인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의 

대상인 타인들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표상을 

지니느냐에 따라 대인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권석만, 김지영, 2002). 따라서 대인스트레스

는 대인표상과 자신에 대한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대인스트레스는 아동이 중요한 

타인과 어떠한 대인관계 경험을 하였는지, 그

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현실의 대인관계 경험은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므로 대인스트레스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현실에서 긍정적 대인관계 경

험을 할 경우 이후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기

대를 하게 되지만(Burks, Dodge, Price & Laird, 

1999), 반대로 부정적 대인관계 경험이 많을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이 된다. 

아동의 대인관계 경험에서 가장 일차적 경험

은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

다.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

하며, 이 내적 표상은 또래 관계를 비롯한 가

정 밖의 사회적 관계로 확대된다(김귀연, 김경

연, 2005; Holmes, 1993).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

며 대응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표상할수록 아동의 행

동문제가 더 적었고(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정

명진, 김광웅, 조유진, 2006; Verschueren & 

Marcoen, 1999; Lyons-Ruth, 1996). 반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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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아동은 어머

니와의 관계에서 무시나 불확실성을 경험하

였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기대를 하였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러한 아동들은 낯선 상황

에서 과잉긴장하고 불안하며 분노 반응을 보

이며 정서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민성혜, 이

영, 2006; Solomon & George, 1999; Zimmermann, 

1999)는 것이다. 아동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아동의 우울증상(김영아, 2000; 

Rudolph et al., 1995), 문제행동(김미정, 이춘재, 

2006), 위축 및 공격성(김귀연, 김경연, 2005), 

또래관계(나유미, 2001; 정명진 외, 2006, 정미

현, 2003), 정서적 스트레스(고영미, 1995)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가장 가까운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형성하

며(고은정, 1996; Stroufe, Carlson & Shulman, 

1993),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아동의 대

인관계나 적응양식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였다. 

반대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형성한 경우 아동생활사건에서 부정적으로 기

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기존의 연구(나유미, 2001; 정

명진 외, 2006; 정미현, 2003; Bretherton & 

Munholland, 1999; Shirk & Eason, 1996)에서처럼 

어머니표상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그러

나 어머니표상이 비록 대인관계 발달에서 주

요하게 평가되는 심리적 환경요인이라 해도 

학령기아동의 대인관계 발달을 아동의 외적 

환경 요소라 할 수 있는 어머니표상만으로 설

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어머니에 대해 긍

정적 관계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통제감, 낙관적 태도, 호기심 등 개인 내적 특

성에서 탄력성(resilience)을 갖는 아동의 경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Garmezy, 1991; 

Rutter, 1979). 이러한 점에서 아동의 대인스트

레스는 아동의 심리적 환경 변인 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의 자기에 대한 지각과 내적 인성 

특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내적 인성 특성 중 자아탄력성은 아

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있을 뿐 아니

라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동 자신을 보

호하는 탄력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심희옥, 1997). 일반적으로 동일

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아

동들마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

한 개인차를 자아탄력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자 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김교헌

외, 2005; 장경문, 2003; Kwok et al., 2006). 아

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은 

쉬운 기질, 내적 통제감, 자율성, 사회성, 인지

적 능력 등 이다.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

된 외적 요인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김선

희, 2005; 이은미, 박인전, 2001; 정미현, 2003). 

안정적 애착, 가족의 건강성(강희경, 2003)과 

같은 가족내적환경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애착정도와 자

아탄력성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권지은, 2003)도 보고되어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같은 요인이 아

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내적, 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

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이다. 자

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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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영향을 덜 받으며 유능하게 대처함

으로서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Walsh, 1998).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

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나가며(Block & Block, 

1980), 이러한 아동들은 환경의 요구에 따라 

긴장을 인내하면서 자아통제수준을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Letzring, Block, & Funder, 2005)

을 가지고 있다.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

탄력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가 원만

하며 활력이 있으며 감정통제 및 조절을 잘하

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

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낯선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새

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병리적 문제가 더 적

다(Robins, John, Caspi, Moffitt, & Stouthamer- 

Loeber, 1996).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외적, 내적 긴장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개인

의 능력(Klohnen, 1996)으로 아동이 일상적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 성격 차원으로 기능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학업성취도(박은희, 

1996; Kwok et al., 2006), 학교생활만족도(김옥

선, 오윤자, 최명구, 2005)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적응성취(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와 관

련이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

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더 잘 하였고

(김윤희, 황순택, 2003; 현은민, 박혜영, 2005),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느꼈다(Friborg, Hjemdal, 

Rosenvinge, Martinussen, Aslaksen, & Flaten, 

2006). Neighbors 등(1993)은 높은 부모갈등수준

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경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만 경험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아탄력성

이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이 행동 및 

정서적 불안 수준을 낮추고 보호요인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Tugade, & Fredrickson, 

200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심

리적 부적응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것은 아

니어서 Luthar(1991) 등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

성이 높은 아동들도 부모의 갈등을 포함한 높

은 스트레스환경에서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의 아동의 자아탄력

성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고찰

이 요구된다. 또한 일차적 양육자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어머니

표상과 자아탄력성, 대인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음의 연구문제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다.1)

1) 이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을 토대로 아동의 대인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변인의 매개 효과가 검

증되려면 (1)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2)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과 관련

되어 있어야 한다 (3) 독립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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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해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은 영향을 미

치는가?

1) 아동의 어머니표상 통제 시, 아동의 자아

탄력성은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

머니표상 효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 통제 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D초등학교 6학

년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

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기 

아동기는 인지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김영아, 2000; Rudolp et al., 

1995)이며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 발달이 

10세 이후부터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박은희, 

1996; Block & Kremen, 1996)에 따른 것이다. 6

학년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서 다른 학년에 비해 부과되는 과제가 많아지

기 시작하고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적 긴장

과 환경적인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 이들에게 

한다 (4) 종속 변인에 미치는 독립 변인의 효과

는 매개 변인이 통제될 때,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남아(53.8%)가 여아(48.4%)

보다 약간 많았다. 형제가 1명(57.2%)있는 경

우가 가장 많았고 2명이상(33.6%), 외동아(9.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부핵가족(77.7%)이 가

장 많았으며 조부모, 부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17.3%), 조부모와 한부모, 자녀들로 구성

된 가족(2.8%), 한부모가족(2.2%)의 순으로 나

타나서 전체연구대상의 5%정도의 아동이 부

모 중 한명과 생활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39.3%)이 가장 많았으며 고졸(37.7%), 대

학원졸(9.4%), 중졸(6.9%), 전문대졸(5.7%)의 순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44.7%)이 

가장 많았으며, 대졸(34.3%), 중졸(8.5%), 대학

원졸(7.2%), 전문대졸(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어머니표상

검사, 자아탄력성검사, 학령기 대인스트레스검

사이다.

어머니표상

이 척도는 Rudolp(1994)가 개발한 아동용 대

인도식질문지-어머니용(Children's interpersonal 

Questionnaire-mother)으로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

작용할 때 기대하게 되는 관계표상을 측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아(2000)에 의해 번안

되어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보고된 한글판‘아동 대인관계 도식- 어머니용’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

에서 만 12세까지 사용한 바 있어 본 연구대

상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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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아동에게 그들의 어머니와의 전형적인 

상호작용 장면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

의 어머니가 반응하리라고 기대되는 가정 적

절한 반응태도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어머니

의 반응양식은 (1) 보살피며 감싸주는(caring) 

(2) 무관심하고 회피적이며 철회된(indifferent) 

(3) 강압적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인(hostile) 3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문항들은 정

서적 반응성, 수용성, 가용성과 같은 애착관계

의 행동적 차원들과 관련하여 구성되어있다 

(Rudolp et al., 1995). 총 15문항으로 3가지 반

응유형은 각각 0, 1, 2점의 점수를 받게 되며 

어머니표상의 전체점수는 0점에서 3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 

기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표상 척도의 문항간 내

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6이었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 

혹은 외적, 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

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이다. 즉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들에 특히 좌절을 느끼고 스트레스적인 상황

에 처했을 때 완고한 모습을 보이며 굳어있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이은

미, 박인전, 2002). 본 연구에서는 박은희(1996)

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

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

부분 그렇다(1점)’에서 ‘대부분 아니다(4점)’의 

4점 척도로 되어있고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화하였다. 전체문항의 점수는 40점에서 

160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9로 나타났다. 

학령기 대인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조사

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의 스트레스 측정도

구 중 부모스트레스 8문항, 친구스트레스 7문

항, 교사스트레스 7문항의 총 22문항으로 대

인스트레스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

한 응답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

에서 ‘많이 받는다(4점)’의 4점 척도로 하였으

며 전체문항의 총점은 22점에서 88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

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

다. 이 연구에서 대인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79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조사용 질문지는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

해한 각 학교 학급 담임의 도움을 받아 아동

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에서 

응답된 후 회수되었다. 회수된 350부의 질문

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 32부를 제외하여 318

부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문

제는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유

의수준 α<.05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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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및 해석

매개 변인에 관한 Baron과 Kenny(1986)의 전

제 조건에 근거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

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를 규명하기에 앞서, 성별 효과의 통제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아동의 대인스

트레스를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 간 대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통제 없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대인스트레스

평균(SD)
t값

남자(171) 2.09(.54)
.02(n.s)

여자(147) 2.17(.52)

표 1. 성별에 따른 아동의 대인 스트레스

  한편 자아탄력성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

로 2.07(SD=0.46)로 나타나서 연구대상아동들

의 자아탄력성은 중간수준이었다. 아동의 어

머니표상 평균은 2점을 기준으로 0.43(SD= 

0.29)로 나타나서 아동들은 비교적 자신의 어

머니에 대해 긍정적 표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대인스트레

스와의 관계

표 2에서와 같이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

의 대인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r=.16, p<.01). 독립(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종속변인(아동의 대인스트레스)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과(표 3 참

조),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대인스트레스를 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2
=.03 β=.16, 

p<.01). 즉,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부

정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아동은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첫째 조건을 충족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인스트레스(n=318 )

어머니표상 .16**

** p<.01

표 2.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대인스트레스간의 상

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대인스트레스(n=318)

B Std. Error β

상수 2.06 .04

어머니표상 .15 .05 .16**

R2 .03

F값(df=1,316) 8.20**

** p<.01

표 3.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표상의 

단순회귀분석

연구문제 2.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

아탄력성과의 관계

표 4에서와 같이 어머니표상은 학령기 아동

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r=.44, p<.001)으로 나타났다. 독립(아동의 어

머니표상)과 종속변인(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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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 결

과(표 5 참조), 아동의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2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
2
=.20, β=.44, p<.001). 즉,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할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변인에 관한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n=318)

어머니표상 .44***

*** p<.001

표 4.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간

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아탄력성(n=318)

B Std. Error β

상수 1.77 .04

어머니표상 .70 .08  .44***

R2 .20

F값(df=1,316) 76.50***

** p<.001

표 5.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어머니 표상의 

단순회귀분석

연구문제 3.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

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아동의 어머니표상이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대인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 있음을 

근거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

되고 있는지를 부분상관관계와 중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아동의 

어머니표상 통제 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대

인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r=.25, p<.001) 한편 표 7의 결과

를 보면, 아동의 자아탄력성 통제 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와 어머니표상 간에 나타났던 유

의한 상관관계(표 2 참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03, p>.05).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 변인

에 관한 3, 4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2, 3>의 결과는 아동

의 대인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표상 효과가 

아동 자신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

력성간의 관계를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경로모형 계수는 표 5의 결과와 표 

8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표준화

된 회귀계수를 사용하였다(이흥탁, 2001).

대인스트레스(n=318)

자아탄력성 .25***

*** p<.001

표 6. 아동의 어머니표상 통제 시, 아동의 자아탄

력성과 대인스트레스의 부분상관관계

대인스트레스(n=318)

어머니표상 .03(ns)

표 7. 아동의 자아탄력성 통제 시, 아동의 어머니

표상과 대인스트레스간의 부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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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대인스트레스(n=318)

B Std. Error β R
2

F값

1 상수 29.60 .82 .03
8.34**

(df=1,316)

어머니표상 .15 .05 .16**

1 상수 20.39 2.05
30.87***

(df=1,316)

자아 탄력성 .22 .04 .30*** .08

2 상수 20.67 2.08
15.40***

(df=2,315)

어머니표상 .03 .06 .04(ns) .10

자아 탄력성 .21 .05 .28***

**p<.01, *** p<.001

표 8.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44 .30

아동의

대인스트레스

아동의

자아탄력성

아동의

어머니표상

그림 1.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

IV. 논의 및 결론

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318명을 대상으

로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

동의 어머니표상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자아

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아동이 자신

의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할 때 높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

작용할 때 기대하게 되는 관계표상이 강압적

이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일수록(Rudolp, et al., 

1995), 과잉긴장 및 불안(Solomon & George, 

1999; Zimmermann, 1999), 우울증상(김영아, 

2000; Rudolp, et al., 1995), 문제행동(김미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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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재, 2006), 위축 및 공격성(김귀연, 김경연, 

2005), 부정적 또래표상(나유미, 2001; 정명진 

외, 2006; 정미현, 2003 ) 등을 나타낸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가장 가까운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

계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형성하며

(고은정, 1996; Stroufe et al., 1993), 이러한 어

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아동의 대인관계

나 적응양식에 긍정적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

다. 반대로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표

상을 형성한 경우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실제로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대인

스트레스의 감소 또는 증가에 기여하는 인지

적 요인 역할(Shirk & Eason, 1996)을 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

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의 경

우 점차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

어 가는 초기 청소년기 진입기(이사라, 박성연, 

2001)임을 고려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를 어

머니표상의 직접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

스에 미치는 어머니표상 효과를 좀더 심도 있

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어머니

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할수록 낮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긍정

적 표상을 형성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을 긍정

적으로 표상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기존의 연

구결과(강희경, 2003; 김미정, 이춘재, 2006; 김

선희, 2005; 이경숙 외, 2003; 이은미, 박인전, 

2001; 정미현, 2003; Cassidy, 1988; Werner & 

Smith, 1982)를 지지하고 있다. 아동이 자신의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반응적이고, 자신을 수

용해주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기꺼

이 지지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수록(Rudolp 

et al., 1995). 아동은 자기 자신을 감정을 조절

하고 외적, 내적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을 가졌다

고 평가하였다.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계경험

은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형성

하며 이러한 아동일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표상의 효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

개된다. 이러한 결론은 앞서 제시한 첫째와 

둘째의 결론 및 아동의 대인스트레스가 어머

니표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통제되었을 때 그 유의

성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아동의 대인스트레

스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어머니표상 

통제 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즉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어머니표

상에 의해 영향 받지만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

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

다. 결국 초기 청소년기 진입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는 어머

니표상보다 자아에 대한 인식 즉 자아탄력성

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대

처에 중요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김교

헌 외, 2005; 김윤희, 황순택, 2003; 현은민, 박

혜영, 2005 ; Friborg et al., 2006; Neighbors et 

al., 1993)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김옥선, 오윤자, 최명

구, 2005)에서도 역시 가족건강성보다 자아탄

력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아탄

력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된 결과와도 같은 맥

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의 대인스트레스

에 대한 아동의 어머니표상의 영향력이 아동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표상 및 자아탄력성과 대인스트레스  27

자신의 자아탄력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

적 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아동의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이나 프

로그램 개발 시 자녀양육행동에 관한 어머니

교육보다 아동의 내적 인성 특성인 자아탄력

성을 향상시키는데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표

상의 영향력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표상은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

니를 대상으로 한 지도와 상담 그리고 부모교

육은 여전히 주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

만 이 연구의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로 진입하

는 아동의 경우 아동을 둘러싼 외적인 환경 

요인인 부모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동 자신의 

내적인 특성 즉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있어 어머니표상의 영

향력을 매개하는 자아탄력성은 아동에게 환경

에 대해 탄력성을 갖게 하는 자기 보호 요인

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가 주변의 타인들에게 의

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개인에게 있어 

심리적 지지자원으로 기능하였고 스트레스 상

황 하에서 이에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

을 강화하였으며 이 기능은 외적 환경의 영향

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인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어머니표상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간

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의 매개적 역할 측면에

서 접근하려 했기 때문에 아동의 대인스트레

스를 폭넓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

닌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이 어머니표상으로 제한되었다는 한계점

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은 아동의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규명하는 추후 노력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자아탄력

성 관련변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아탄력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

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

적인 환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

해줄 수 있는 보호 요인을 아동 내부에서 발

견하여 강화시켜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

행(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은 아동으로 하여금 취약한 환경에 대해 

탄력성(resiliency)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예비부모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

과 부적응 위험에 처한 아동을 도와주는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스트레스나 갈등 상

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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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Resiliency in School-aged Children Correlates with 

Interpersonal Stress

Hye-Jin Kwon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as perceived by 

school-aged children have indirect effects on their interpersonal stress through ego-resiliency. 

The subjects were 318 sixth grade children select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Daejeon. 

Statistical techniques were Pearson's correlation,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were that (1)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terpersonal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2)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were significant 

predictor of ego-resiliency in school-aged children; (3)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 

had an indirect impacts on interpersonal stress in school-aged children, which was mediated 

by their ego-resiliency.

Key words : cognitive representation of mother, ego- resiliency, interperson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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